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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은행연합회 손잡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에 적극 나선다
[bookmark: _Hlk61425757]- 은행 사칭한 메신저 피싱 신속 차단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해 협업 
-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전화번호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기대
- “AI 기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로 고객 안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도 별도의 자료를 배포합니다.




[2023. 10. 12.]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가장 등 4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형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밝혔다.

SKT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은행 사칭한 메신저 피싱 신속 차단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위한 협업사항 발굴 및 추진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한 적극적 협력/대응체계 마련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은행 전화번호 및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공유 ▲기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SKT는 은행연합회 제공 데이터(회원은행 전화번호, 정상 발신 메시지 정보 등)를 활용해 SKT가 운영 중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의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차단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연합회 회원은행 및 직원 대상으로 SKT 스팸/피싱 신고 채널(#8239)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활성화를 통해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 시도의 조기 탐지 및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SKT는 '22년 말, 스팸/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고객 및 서비스에 대한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보다 안전한 통신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담 대응 조직(Cyber위협대응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외 협력체계 구축, 신규 위협 대응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SKT 손영규 정보보호담당(CISO)은 “이번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라며 “앞으로도 당사가 운영중인 AI 기반의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1>, <사진 2> (좌로부터)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지순구 본부장, SK텔레콤 손영규 정보보호담당(C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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